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2월 2일 주일 설교입니다. 

<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 

욥기 23:6-10 / 새찬송가 32 (통일 48) 만유의 주재 

1.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욥23:7-9).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르짖

음을 들으시고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숨어계시든지 당신의 절대주권의 뜻대로 행하시

는 분이십니다(사45:15).  

 숨어계시는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숨어계시지만 살

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어계실 때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부정하고 무

신론으로 빠지며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순금같이 단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계실 때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인

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호6:3). 

 이스라엘은 10~11월경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 부릅니다. 이 비가 내리

고 2~3주 후 들판은 푸른 초장이 되며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12~2월경에 내리

는 비는 겨울비로 이 비를 저장하여 건기를 대비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 비는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단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은 저주라고도 했습니다(신11:14-17).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이때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2.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픔의 역할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슬픔

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우리 속으로 집어삼킬 때 그 

슬픔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별빛처럼 아름답



게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슬픔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슬픔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켜줍니다(시

30:11).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가 되며 이런 슬픔이 죄로 인한 슬픔을 다 물리칩니다(시51:17). 

 고난도 우리 영혼과 믿음을 단련시켜 강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

아야 하지만 주를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자청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벧

전4:15,16). 주님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딤후4:3-5). 또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막8:34). 이런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을 다 물리칩니다. 

 신앙의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운동의 고난이 질병의 고난을 

예방하듯 신앙의 고난이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모든 

신앙의 질병을 다 막아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계심 앞에서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어계시지만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하고 기

다립시다. 그 과정에서 겪는 슬픔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받는 고

난을 자청하여 받읍시다. 


